
대기오염, 교통사고 사망자의 3배
지구정책연구소 , 연간 300만명 달해 … 사회적 비용도 기하급수적 증가

세계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3배나 많다고 미국의 환경연구소가 주장했다.

워싱턴에 본부를 둔 지구정책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

이지만 단순히 차를 운전하는 일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며 대기오염의

중요성을 경고했다.

연구소는 세계보건기구의 데이터를 인용, 차량과 공장이 야기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심장병으

로 연간 300만명이 사망하고 있으며, 미국은 매년 4만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지만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

망자는 유방암과 전립선암 사망자수를 합한 것보다 많은 7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.

또 중국에서는 도시지역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국내총생산(GDP)의 약 5%를 차지하며 방콕, 자카르타,

마닐라 등 아시아의 도시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.

석탄연료를 쓰는 화력 발전소와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에서 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에는 일산화탄소와

오존, 이산화황, 산화질소 및 분진들이 포함돼 있다.

연기와 안개의 혼합물인 스모그는 주로 디젤엔진에서 발생하는 오존과 분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맥을

수축시켜 호흡기 질환과 심장병을 악화시킨다.

보고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바람이나 태양 등 청정에너지 개발을 서두르고 주요 세

원을 소득세에서 화석연료세로 전환해야 하며, 화석연료 가격을 높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환과 조기사망이

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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